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박사학위논문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지 정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oss-Validation of Digital      
                Divide in Korea  

- Focusing o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공 

김 지 정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oss-Validation of Digital      
                Divide in Korea  

- Focusing o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공 

김 지 정





 김지정의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김 백 유  (인)

심 사 위 원  정 진 택  (인)

심 사 위 원  방 기 천  (인)

심 사 위 원  정 성 택  (인)

 

심 사 위 원  노 기 성  (인)

 





- i -

국 문 초 록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지  정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째는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디지털정보 격차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1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

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접근은 종

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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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은 

부분적으로 가설 1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다.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접근은 유의미한 영향을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독립변수로 하여 사회적 자본과 삶

의 만족도 간에 영향력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주요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첫째,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정보 소

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이 정보 소외계층 유의미한 영향을 삶의 만족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의 3차원

이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요인 예측에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정보 소외계

층 디지털정보 격차의 3차원 역시 사회적 자본 요인에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

였다.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이 삶의 만족 요인에 중요한 영향

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정보 소외

계층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정보 소외계층

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모든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

야 한다.

【주요어】정보소외계층, 디지털사회자본, 디지털역량, 디지털활용,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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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첨단 기술에 대한 광범

위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제 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디지털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개인, 가정, 기

업 또는 지역 간에 접근, 기술, 사용의 격차를 말한다. 이러한 격차는 소득, 

교육, 연령,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디지털 불평등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더 많은 서비스, 리소스, 기회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접근성

이나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며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모

든 사회 구성원이 디지털 혁명에 완전히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

장하여 궁극적으로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보 소외계층 인구는 디지털 불평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사회-경

제적 취약 계층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룹에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농어

촌 및 이민자 및 북한 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불평등이 삶의 질에 

나타내는 영향과 정도를 이해하고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 소외계층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

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 집단에 집중함으로써 이 집단이 직면한 특

정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디지털 불평등과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표적화된 개입을 개발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불평등이 삶의 질에 나타내는 부정적

인 영향을 잠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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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는 정보, 지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디

지털 태도는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개인의 신념, 인식, 동기를 포괄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고,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을 

위해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소속감과 사회적 지

원을 촉진하여 디지털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불평등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는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학습과 기술 개발의 기회를 모색하며, 초기 접근 수준이나 기술과 

관계없이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

한,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세계를 스트레스나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고 유익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웰빙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디지털 불평등과 삶의 질에서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한국의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동 매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디지털 

태도, 디지털 불평등, 삶의 질 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함으로써 디지털 격차의 

바탕을 이루는 복합적인 역학관계와 디지털 격차가 정보 소외계층에 나타내

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정보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이 직면한 고

유한 문제를 조명하고 디지털 포용성, 사회적 자본,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개입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이러한 취약 계

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 격차가 정보 소외계층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삶

의 만족에 미치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면 어떠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높이고,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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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 요소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가 디지털정보 격차에 영향을 받는 정보 소외계층 어느 분야를 지

원해야 삶의 만족 및 사회적 자본을 향상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개선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저해요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 향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보 격차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설

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모형과 이론적 자원을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들

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 고찰을 통해 추출한 디지털정보 격차 영향요인

을 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별로 교차검증을 시행하였다.

 셋째,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자료 

데이터를 정보 소외계층별 교차검증을 시행하고 삶의 만족 영향요인을 밝히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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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디지털정보 격차 관련 최근 연구와 검증할 연

구모형 도출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경험적 연구를 분석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정보 격차의 정의와 하위요소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 

디지털정보 격차는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디지털정보 격차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정보 격차의 정의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논의한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관련된 경험적 논

문들을 검토한 후 삶의 만족과 디지털정보 격차에 관련 영향요인 간에 분석

의 틀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틀의 구성요소(하위요인)와 디지털정보 격차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후 이 연구에서 투입될 변수들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장에서 이론적 모델의 근거와 배경으로 제시할 것이다.

2.1 디지털정보 격차 관련 선행연구 

디지털 정보격차는 개인, 가정, 기업 또는 지역 간에 정보통신기술(ICT)에 대

한 접근, 기술 및 사용의 격차를 의미한다. (DiMaggio & Hargittai, 2001)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

a. 접근성: 디지털 기기, 인터넷 연결, ICT 인프라의 가용성 및 경제성.

b.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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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활용: 정보 탐색,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목적  

 을 위해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

 디지털정보 격차의 원인은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Norris, 2001; Van Dijk, 2005)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은 개인이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영향

력이 크다. (DiMaggio & Hargittai, 2001). 또한, 나이와 지리적 위치도 디

지털정보 격차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노년층과 시골 또는 외딴 지역 거주자

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기술 개발에 더 큰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Helsper & Reisdorf, 2017)

 디지털 정보격차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Robinson et al. 2015) 더 많은 서비스, 자원, 기회가 디지털

화됨에 따라 접근성이나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

게 되어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Van 

Deursen & Van Dijk, 2014) 디지털 정보격차는 정보, 소셜 네트워크, 교육 

자원, 고용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여 사회적 자본 감소, 시민 참

여 감소,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Hargittai & Hinnant, 2008; 

Mossberger et al. 2008)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시골이나 외딴 지역 거주자 등 정보 소외계층은 

특히 디지털정보 격차에 취약하다. (Helsper & Reisdorf, 2017) 이러한 그룹

은 재정적 제약, 교육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부적절한 인프라 등 디지

털 포용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디지털 기기

를 구입하고,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 세계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Gilbert et al. 2018)

 디지털 정보격차는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근성, 기술, 사용 능력의 격차는 의료,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필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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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고용, 창업과 같은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

다. (Helsper & Reisdorf, 2017)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는 소외된 개인이 사

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

문에 사회적 고립, 시민 참여 감소, 사회적 자본 감소에 기여할 수 있

다.(Mossberger et al. 2008; Robinson et al., 2015)

 결론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에 관한 문헌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원인, 결과, 

차원을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가 사회 및 경제 발전과 개인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헌은 디지털정보 격차

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의 취약성과 삶의 질에 나타내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가 국

내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 나타내는 매

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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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디지털접근 관점

 디지털접근 관련 연구들은 디지털 접근성이 큰 영향을 한국인의 삶의 질에 

미치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영기

(2003)는 국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 

성공하여 70% 이상의 가구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우

준(2020)은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일반 국민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

하며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은영(2014)은 국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비교한 결과, 장애, 성별, 연령, 학력 

등이 인터넷 이용 및 생산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양경욱(2001)은 국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

시 지역과 비교하여 디지털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접근성이 큰 영향을 삶의 질에 미치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와 해

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장애인 집단

<그림 2-1> 장애인 디지털접근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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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접근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1>과 같다. 장애인의 디지털접근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민석(2023), 연은모(2019), 이향수(2020), 김아영(2022), 백세현(2021), 문

영임(2021) 등의 연구가 있다.

 김민석(2023)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접근이 디지털역량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디지털정보접근과 디지털역량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

가 존재하고 PC 보유가 69.1% 스마트폰 보유가 30.2% 디지털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은모(2019:640)는 디지털 정보화 역량과 활용수준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

이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칠 수 있음을 제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과 상관없이 디지털 정보화 

역량과 활용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향수(2018:26) 논문은 정책 활동 만족도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사이에 관계가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두 요인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

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정책 활동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정책 

결정 활동에 기여가 가능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김아영(2022:24)은 장애가 있는 20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

각, 청각 및 신체장애가 전자 정부 참여에 영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추가로, 장애 유형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전자 정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에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장애 유형이 전자 정

부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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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세현(2021:101)은 더 높은 수준의 정보가 더 큰 사회적 자본과 긍정적으

로 연관되어 있으며,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

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정보가 사회적 자본과 긍정적으로 연관

되어 있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문영임(2021:132)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인구통계학적, 사

회학적, 심리적, 장애 관련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

시하였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

털 기기 사용역량, 디지털 기기 시민역량, 사회적 지지 변인, 디지털 기기와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 등 심리적 요인, 인구학적·사회학적 요인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2-1> 장애인 디지털접근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김민석(2023)
l 디지털정보접근과 디지털역량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PC보유가 69.1% 스마트폰 보유가 30.2% 디지털역량에 영향

연은모(2019)
l 디지털 정보화 능력과 접근성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나타냄

이향수(2018)
l  정책 활동 만족도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 제안

김아영(2022)
l 장애 유형이 전자 정부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시각 및 청

각 장애가 있는 개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발견

백세현(2021)
l 정보화 정도가 지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positive한 영향을 미

친다고 제안한다. 또한, 신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보화 정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

문영임(2021)

l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디지털 기술과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
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문해
력에 이바지하는 요인과 그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 대해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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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층 집단 

              <그림 2-2> 고령층 디지털접근 실증연구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접근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2>과 같다. 고령층의 디지털접근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황현정

(2017), 고정현(2021), 김봉섭(2022), 오설미(2021), 김수경(2019,2020), 김태

용(2022) 등의 연구가 있다.

<표2-2> 고령층 디지털접근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황현정(2017)
l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 구성 유형에 따

라 노인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

고정현(2021)
l 컴퓨터 사용 능력 수준과 노인의 학습 동기가 디지털 응원자를 효과

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중요한 요인

김봉섭(2022)
l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

취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 자본에 영향

오설미(2021)
l 노인의 신기술 이용 의도에 디지털정보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며, 이 효과는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사용성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

김수경(2019)
l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효과는 온라인 소셜커머스 참여 및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으로 부분 매개 효과

김수경(2020)
l 모바일 장치 기능이 모바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

고, 이는 다시 이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김태용(2022)

l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이 
covid-19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covid-19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
식의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은 완전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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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2017:377)은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 구

성 유형에 따라 노인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혼자 사는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으므로 디지털 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고정현(2021:37)은 디지털 격차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기술의 일상적 사용 

중심에서 정보의 질적 사용 격차,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격차로 이동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노인 개인이 디지털 후원자를 활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

하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노인의 학습 동기와 컴퓨터 사용 능력 수준이 디지

털 응원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

다. 

 김봉섭(2022:117)은 노인 개인의 성취 자본(즉, 교육, 직업 및 소득)과 그들

의 디지털 자본(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달성 자본이 더 큰 디지털 자본 및 디지털 장치

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저자는 

노인 개인의 디지털 자본을 늘리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설미(2021:158)는 디지털정보의 수준이 노인의 신기술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활용성과를 매개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활용성과가 높아지

며, 이는 다시 노인의 신기술 사용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경(2019:31)은 온라인 사회 참여와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의 매개 역할

을 중심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년과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어

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한국의 중년과 노년 참가자 312명을 표본으로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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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효과는 온라인 소셜커머스 참여 

및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

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온라인 사회 참여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김수경(2020:31)은 중장년층의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고 모바일 기

반의 온라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년과 노년층의 모바일 장치 기능, 모바일 

사회 참여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 장치 기능이 

모바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고, 이는 다시 이 연령대의 삶

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모바일 장치 기술을 향상하고 

모바일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김태용(2022)은 중고령자의 Covid-19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디

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이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이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중고령자의 Covid-19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과 가구 유형 간의 관계

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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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디지털역량 관점

 디지털역량 관련 연구들은 디지털 능력이 한국, 특히 노년층의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정민(2009)는 한국의 높은 디지털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물질적 삶의 영역에

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배성만(2022)는 노년층에

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여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발견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스마트폰 사용 동기와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천(2020)은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일반인보다 더 심각하며, 고령층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 능력과 정보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은영(2014)는 장애, 연령, 학력이 인터넷 사용 및 생산 문해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터넷 생산 문해력에서 장애와 연령의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1) 장애인 집단

<그림 2-3> 장애인 디지털역량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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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역량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3>과 같다. 장애인의 디지털역량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서유경(2023), 장혜림(2015), 연은모(2019), 임예직(2021), 김대명(2022), 장

창기(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표2-3> 장애인 디지털역량 실증연구

 서유경(2023)은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

가 삶의 만족에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디지털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디지털역량이 34% 사회적 지지가 58% 

삶의 만족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림(2015: 16)은 국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209명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 아동이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조사하고 부모의 인터넷 사용 능력과 만족도가 이러한 관계에 나타내는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가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만족도가 이 관계를 

연구자 연구 결과

서유경(2023)
l 디지털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디지털

역량이 34% 사회적 지지가 58% 삶의 만족에 영향

장혜림(2015)

l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만족도가 이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인터넷 이용만족도가 정보
격차에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학력이 발달장애인 부
모가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

연은모(2019)
l 긍정적으로 디지털 정보화 능력과 접근성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임예직(2021)

l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
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
하였고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
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
할 수 있음을 시사

김대명(2022)
l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과 기술활용능력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

의 만족도에 영향

장창기(2020) 
l 중증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전략

적 기술 역량과 인터넷 이용 간의 관계 중요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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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인터넷 이용만

족도가 정보격차에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은모(2019:640)는 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여러 그

룹 간의 변수 간의 관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중 그룹 분석한 결과 디지

털 정보화 능력과 접근성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도 디지털 정보화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예직(2021:255)은 신기술 수용 능력의 매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사용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

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대명(2022:89)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와 같은 

기술사용 능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술활

용능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창기(2020:70)는 온라인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격차가 중증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에 나타내는 영향을 탐구한 결과 중증 장애

가 있는 사람들이 비장애인보다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작으며 

정보격차가 이러한 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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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층 집단

<그림 2-4> 고령층 디지털역량 실증연구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역량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

의 <표2-4>와 같다. 고령층의 디지털역량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정유

빈(2022), 황현정(2017), 황영호(2016), 신승윤(2019), 고정현(2021), 엄사랑

(2020), 김유나(2021), 이홍재(2020) 등의 연구가 있다.

<표2-4> 고령층 디지털역량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정유빈(2022)

l 사회적 요인에서는 사회 참여가 높으면 높게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요인에서는 디지털 이용태도 와 디지털 이
용성과가 높을 경우, 디지털 이용능력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현정(2017)
l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 구성 유형에 따

라 노인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을 시사

황영호(2016)

l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IT 교육, 정보서비스 제공, IT 
관련 정책 수요 조사, 개발·보급 등 재능기부, IT 소통과 나눔을 위
한 봉사활동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서 노인 
인구의 사회적 및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인 인구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신승윤(2019)

l 노인 개인의 모바일 리터러시와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과 모바일 리터러시와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

고정현(2021) l 노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
른 사용 유형이 서로 다른 인구 통계 및 건강 특성과 연관

엄사랑(2020) l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

김유나(2021)
l 연구는 연령, 교육, 수입, 건강, 사회적 지원, 기술에 대한 이전 경

험과 같은 요소가 노인의 디지털 용량 및 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발견

이홍재(2020)
l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positive한 영향을 정보의 질적 이

용에 미치고, 이는 다시 기기 이용성과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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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빈 (202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요인에서는 디지털 이용태도 

와 디지털 이용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디지털 이용능력이 낮게 나타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현정(2017:377)은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 구

성 유형에 따라 노인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

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또는 가족과 함

께 사는 노인에 비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

준이 낮으므로 디지털 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호(2016:13)는 정보격차와 노인의 인터넷 기반 사회경제적 참여 간

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노인 인구 사이에 상당한 디지털 격차가 있으며 

젊은 세대에 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러한 격차는 연령, 교육 수준, 소득 및 지리적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승윤(2019:254)은 노인의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과 모바일 기

기 사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나타내는 영향 가운데 중요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년층에서는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이 모바일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4세 이

하 일반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 노인 개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정현(2021:21)은 만 65세 이상 노인 40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후원자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참가자를 비사용자, 

기본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중심 사용자, 건강 중심 사용자의 네 가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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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분류했다. 참가자의 대다수가 기본 사용자였으며 의사소통 및 건강

에 중점을 둔 사용자가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사랑(2020:49)은 정보 능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정보 능력, 정보활동, 디지털 기기 성능,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

한 경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

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나(2021:94)는 노인의 디지털 기술과 사용에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연령, 교육, 수입, 건강, 사회적 지원, 기술에 대한 이전 경험과 

같은 요소가 노인의 디지털 용량 및 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교육과 소득은 디지털역량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지만 건강

과 사회적 지원은 디지털 활용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재(2020:231)는 노인들의 사회관계망 영역에서의 정보 활용도는 경

제 활동 참여보다 정보 생산 및 공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디지

털 기기 사용 능력은 positive한 영향을 정보의 질적 이용에 미치고 이는 

다시 기기 이용성과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성은 PC와 모바일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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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디지털 활용 관점

<그림2-5> 장애인 디지털활용 실증연구

  디지털 활용 관련 연구들은 디지털 활용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종민(2009)은 한국의 생활양식이 현

대화되고 디지털화되었음에도 시민들은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물질적 삶

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백지원(2022)은 한국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여전히 낮으며, 노화에 따

른 신체적, 인지적 변화로 인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

혔다.

 배상만(2022)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지만, 여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2021)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가치가 건강관리 행동, 

e-헬스 리터러시, 지속적 사용 의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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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들은 디지털 활용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부정

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요인이 이러한 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 장애인 집단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 활용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2-5>와 같다.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황주희(2019), 유나리(2020), 이채식(2022), 김대명(2022), 임예직(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표2-5> 장애인 디지털활용 실증연구

 황주희 (2019:62)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

한 결과 디지털 기술에 더 잘 접근하고 사용에 능숙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기술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연구자 연구 결과

황주희(2019)
l 정보 활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

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장애인의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유나리(2020) 
l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positive한 관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시사

이채식(2022)
l 장애인이 자발적인 인터넷 이용 없이 인터넷 이용 의도에 영향을 나

타내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 경제 활동 여부, 사회
적 지지 등을 제시

김대명(2022)
l 기술활용능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

임예직(2021)

l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
고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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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리(2020:116)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보역량 사회적 자본 간의 관

계를 조사한 결과 정보 능력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에 정

(+)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역량과 삶

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보역량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식(2022:226)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디지털 기술 이용과 여가생활 만

족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저소득 참가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

지털 기술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명(2022:89)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와 같은 

기술사용 능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술활

용능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예직(2021:255)은 신기술 수용 능력의 매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사용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신기술 수용 능

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

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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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층 집단

<그림 2-6> 고령층 디지털활용 실증연구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 활용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

의 <표2-6>과 같다.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강수

현(2023), 박세훈(2023), 김명일(2020), 김봉섭(2020), 고정현(2021) 등의 연

구가 있다. 

<표2-6> 고령층 디지털활용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강수현(2023)

● 지역에 따라 소비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두드러져, 비수도권이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인식과 소비생활   
   수준 관련 변인 중 디지털정보 이해․활용 역량 수준과 디지털 소비   
   경험은 고령자가 예비 고령자보다 낮은 경향

박세훈(2023)

●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활동이 고령층과 전체 연령층에서 디  
   지털 이용성과에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전체 연령층의  
   경우 PC와 모바일 매체별 차이가 없는 반면, 고령층은 모바일의 사  
   회적 관계 서비스와 정보생산공유 등 2개 활동이 이용성과에 영향.

김명일(2020) ● 디지털정보 활용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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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섭(2020)
● 연령, 교육, 소득과 같은 요인이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  
   본에 나타내는 영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소  
   득이 높은 개인이 디지털 응원자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음

고정현(2021) ● 노인의 학습 동기와 컴퓨터 사용 능력 수준이 디지털 응원자를 효과  
   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중요한 요인

남희경(2023) ●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사  
   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김봉섭(2022) ●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  
   취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 자본에 영향

최아름(2020)

● 중장년층의 디지털정보 역량 향상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활용 등 디지털 포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가 중장년층의 디지털  
   정보 이용 및 만족도에 영향

김미혜(2021)
● 가구 유형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 전자정부 서비  
   스 이용에 가구 유형이 나타내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디지털역량에   
   의해 매개되는 것

이주형(2022)
● COVID-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고 웰빙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의 중  
   요성을 강조

김수경(2021) ●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윤희정(2020) 

● 중장년층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면서 디지털 정보화 활  
   용수준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다중 회  
   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과 연령은 디지털 정보화 활용도 및 생활만  
   족도와 positive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독신 상태는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

김수경(2020) ● 실질적, 정책적 함의는 중장년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촉진하고, 디  
   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음

엄사랑(2020) ●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이서연(2021)
● 디지털 리터러시를 촉진하고 소셜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면 노인들  
   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최순화(2022)

● 취약한 노인들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고령자와 저소득 노인일수록  
   디지털정보 사용을 늘릴 가능성이 작았지만, 신기술에 더 많이 참여  
   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인터넷 사용 수준과 디지털 시민의식 능력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용.

이홍재(2020)
●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positive한 영향을 정보의 질적 이  
   용에 미치고, 이는 다시 기기 이용성과 및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positive한 영향 관계

고정현(2021)
● 노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  
   른 사용 유형이 서로 다른 인구 통계 및 건강 특성과 연관될 수 있  
   음

엄사랑(2021)

● 중장년층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  
   도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  
   도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사회적  
   지원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최순화(2022)

● 노인 여성의 디지털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  
   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일 수 있다고 결론, 지식  
   이나 기술 부족과 같은 기술사용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지  
   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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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2023)은 지역에 따른 소비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수도

권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인식 및 소비생

활 수준 관련 변인 중 디지털정보 이해․활용 역량 수준과 디지털 소비 경험은 

고령자가 예비 고령자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박세훈(2023)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활동이 고령층과 전체 연령층

에서 디지털 이용성과에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전체 연령층의 

경우 PC와 모바일 매체별 차이가 없는 반면, 고령층은 모바일의 사회적 관계 

서비스와 정보생산공유 등 2개 활동이 이용성과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일(2020:66)은 50~80세의 참가자 33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원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진

행한 결과, 디지털정보 활용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쇼핑, 엔터테인먼

트에 디지털정보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

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고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섭(2020:46)은 디지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자원에 접근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 연

구는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

본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영향은 부분적으

로 디지털 사용 때문에 조정되었다. 이는 디지털 응원자가 있으면 노인 개인

이 디지털 기술을 향상하고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성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고정현(2021:37)은 한국인 노인 37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디지털 동

기가 노인의 디지털 이용에 나타내는 영향을 탐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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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디지털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고, 이는 다시 디지털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디지털 이용에 직

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디지털 이용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남희경(2023:45)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나타내는 영향

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사

회활동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노인에게 

건강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김봉섭(2022:117)은 노인 개인의 성취 자본(즉, 교육, 직업 및 소득)과 그들

의 디지털 자본(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달성 자본이 더 큰 디지털 자본 및 디지털 장치

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최아름 (2020:17)은 지식정보사회가 중·장년층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건강 상태와 같은 요

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기술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혜택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 미래 기술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삶의 전망과 더 ​​큰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미혜(2021:76)는 중년이나 노년층의 가족구조, 디지털 용량 및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디지털 용량이 가족구조와 전자정부 

사용 사이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지지적 가족구조를 가진 

개인일수록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커진다. 



- 26 -

이 연구는 중년 또는 노년층의 디지털역량을 촉진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

한 액세스를 촉진하는 데 있어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형(2022:50)은 한국 중장년층의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사용 변화와 일

상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 증가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사회

적 자본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 증가는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어져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경(2019:31)은 온라인 사회 참여와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의 매개 역할

을 중심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년 또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한국의 중년 또는 노년 참가자 312명을 표본으로 수

집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효과는 온라인 소셜 참여 및 

온라인 네트 워크 활동으로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보여주고 있다.

 윤희정(2020:95)은 디지털정보 사용,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

계를 탐구한 결과 디지털정보를 자주 사용하는 개인일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

이 높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

는 디지털정보 이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

다.

 김수경(2020:50)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동기, 

태도 및 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동기와 

태도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중장년층의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발견했다. 동기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동기는 태도를 통해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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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사랑(2020:49)은 정보 능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정보 능력, 정보활동, 디지털 기기 성능,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

한 경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연(2021:318)은 디지털역량이 노인의 삶의 질에 나타내는 영향과 이를 

매개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역할을 65세 이상의 215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소셜 네트워크 및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의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더 크고 다양한 소셜 네트

워크를 갖는 것은 더 높은 삶의 질과 연결되며, 이러한 효과는 디지털 리터러

시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최순화(2022: 988)는  한국의 2,04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염병으로 인해 의료,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앱과 같은 디지털정보 소스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요인이 

디지털정보 활용 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재(2020:231)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노인이 

PC를 사용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고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또한 소득, 교육 및 건강 상태를 포함하여 노인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

에 이바지하는 몇 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은 기

술 액세스 및 사용 수준이 낮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은 모바일 장치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현(2021:21)은 만 65세 이상 노인 40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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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후원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

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용 유형

이 서로 다른 인구 통계 및 건강 특성과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엄사랑(2021:9)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대인관계 서비스 이용

이 긍정적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온라인 대인관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가교 구실을 한다.

 최순화(2022:81)는 디지털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과 노인 여성의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디지털정보 활용과 인터넷 서비

스 이용이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고양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고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는 사

람들은 더 고양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도 노인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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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

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보, 지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 

(부르디외, 1986; 콜먼, 1988; 퍼트남, 2000) 이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

한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a. 구조적 사회적 자본: 개인을 연결하고 자원의 교환을 촉진하는 소셜 네트

워크, 조직 및 기관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유형적 측면(Lin, 2001).

b. 인지적 사회자본: 협력과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공유 가치,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무형적 측면(Putnam, 2000).

c. 유대적 사회적 자본: 가족, 친한 친구, 이웃과 같은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정서적 지원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강한 유대감(Putnam, 2000).

d. 사회적 자본 연결: 다양한 사회 집단에 걸쳐 개인을 연결하여 다양한 자원

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약한 유대 관계(Granovetter, 1973).

 이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한다.(Hampton & Wellman, 2003; Williams, 2006) 사회

적 자본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고, 디

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을 위해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

이 더 크다. (Hargittai & Hsieh, 2013) 또한, 사회적 자본은 소속감과 사회

적 지원을 촉진하여 디지털정보 격차에도 불구하고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하

게 시킬 수 있다. (Norris, 2004)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시골이나 외딴 지역 거주자 등 정보 소외계층은 

소셜 네트워크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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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경우가 많다. (Portes, 1998) 디지털 정보격차는 온라인 사회적 상호

작용에 참여하고, 정보에 액세스하고, 커뮤니티 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방해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Gilbert et al. 2018) 그러

나 디지털 포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은 잠재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이러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Helsper & Reisdorf, 2017)

 사회적 자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삶의 만족도, 사회적 응집력 등 다양한 

웰빙 및 삶의 질 지표와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다. (Helliwell & Putnam, 

2004; Kawachi et al. 2008)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자

원 및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웰빙과 삶의 만족도

에 이바지할 수 있다(Lin, 2001).

 사회적 자본은 자원과 지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잠재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Hampton & 

Wellman, 2003; Williams, 2006) 사회적 자본이 높은 개인일수록 디지털정

보 격차와 관련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사회적 고립, 시

민 참여 감소,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과 같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작다. (Norris, 2004; Hargittai & Hsieh, 

2013) 요약하자면, 사회적 자본에 관한 문헌은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구성요

소와 웰빙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헌은 디지

털정보 격차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역할, 특히 정

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

사이트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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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집단

<그림 2-7> 장애인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사회적 자본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7>과 같다.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서유경(2023), 임예직(2021), 노승현(2022), 유나리(2020), 백세현(2021), 이

채식(2022), 문영민(2020), 문영임(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표 2-7> 장애인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서유경(2023)
l 디지털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디지털역

량이 34% 사회적 지지가 58% 삶의 만족에 영향

임예직(2021) 

l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
고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

노승현(2022)

l 모바일 기기 사용은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
바일 기기를 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결
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디지
털역량과 디지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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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경(2023) 디지털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디지털역량이 34% 사회적 지지가 58% 삶의 만족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예직(2021:255)은 신기술 수용 능력의 매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사용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기술 수용 능

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

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승현 (2022:70)은 신체장애가 있는 성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디지털역

량 및 디지털 지원의 효과와 이러한 관계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의 중재 역할

을 탐구한 결과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지원이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바일 기기 사용은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

를 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나리(2020) 
l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positive한 관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부분적으로 중개됨을 시사

백세현(2021)
l 정보화 정도가 지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positive한 영향을 미친다

고 제안한다. 또한, 신체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와 정보
화 정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

이채식(2022)
l 장애인이 자발적인 인터넷 이용 없이 인터넷 이용 의도에 영향을 나

타내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 경제 활동 여부, 사회
적 지지 등을 제시

문영민(2020)

l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컸다. 반면 사회적 
자본은 비장애인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문영민(2021)

l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디지
털 기술과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
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문해력에 이바
지하는 요인과 그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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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리(2020:116)는 장애인의 정보역량,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정보 능력은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보역량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세현(2021:101)은 신체장애인의 정보 수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란 결과 더 높은 수준의 정보가 사회적 자본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

다.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들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

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채식(2022:226)은 비이용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의도에 영향을 나타

내는 요인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룹(자발적 미

사용)과 장애 관련 장벽으로 인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그룹(비자

발적 미사용)의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인식된 유용성, 사용 용이성, 사회

적 영향 및 자기효능감이 모두 두 그룹의 인터넷 사용 의도에 대한 중요

한 예측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비자발적 비 이용 그룹이 물리적 

접근 문제 및 보조 기술 부족과 같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장애 관련 어려

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영민(2020:223)은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4IR)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탐구한 결과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이 4차 산

업혁명을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자본 수

준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

이 컸다. 반면 사회적 자본은 비장애인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

 문영임(2021:132)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인구통계학적, 사

회학적, 심리적, 장애 관련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

시하였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

털 기기 사용역량, 디지털 기기 시민역량, 사회적 지지 변인, 디지털 기기 또

는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 등 심리적 요인, 인구학적·사회 학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령층 집단

<그림 2-8> 고령층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

래의 <표2-8>과 같다.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

명일(2020), 김봉섭(2022), 이주형(2022), 윤희정(2020), 고정현(2020), 엄사

랑(2021)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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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고령층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   

 김명일(2020:66)은 50~80세의 참가자 33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원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통해 실

시한 결과, 디지털정보 활용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쇼핑, 엔터테인먼

트에 디지털정보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

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고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섭(2020:46)은 디지털 사용의 매개 효과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지지자

가 노인 개인의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나타내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영향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사용 때문에 조정되었다. 또한, 연령, 교

육, 소득과 같은 요인이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나타내는 영

연구자 연구 결과

김명일(2020) l  디지털정보 활용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김봉섭(2020)
l  연령, 교육, 소득과 같은 요인이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

본에 나타내는 영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소
득이 높은 개인이 디지털 응원자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김봉섭(2022)

l 노인의 성취자본과 디지털 기기 사용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
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 자본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이주형(2022)
l COVID-19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고 

웰빙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윤희정(2020) 

l  중장년층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면서 디지털 정보화 활
용수준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과 연령은 디지털 정보화 활용도 및 
생활만족도와 positive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독신 상태는 생활만족도
(-)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

고정현(2020)
l 사회적 지원은 디지털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고, 이

는 다시 디지털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엄사랑(2021)

l 중장년층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positive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사회적 지원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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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소득이 높은 개인이 디지털 

응원자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섭(2022:117)은 노인의 성취자본과 디지털 기기 사용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디지털 리터러시 및 

교육 촉진,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주형(2022:50)은 한국 중장년층의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사용 변화와 일

상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 증가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사회

적 자본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 증가는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어져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정(2020:95)은 디지털정보 사용,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디지털정보를 자주 사용하는 개인일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자본의 매

개 효과는 디지털정보 이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을 시사하고 있다. 

 고정현(2020:137)은 사회적 지지와 디지털 동기가 노인의 디지털 이용에 나

타내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연구는 한국인 노인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 방 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원은 디지털 동

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고, 이는 다시 디지털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디지털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디지털 이용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

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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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사랑(2021:9)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대인관계 서비스 이용

이 긍정적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온라인 대인관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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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삶의 질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자원, 개인적 성취

감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을 의미한다. (Felce & 

Perry, 1995; Diener 외., 1999)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관적 

및 객관적 측정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a.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인의 자가 보

고 평가(Diener, 1984).

b. 객관적 웰빙: 소득, 교육, 고용 및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의 생활 조건에 

대한 지표(Nussbaum & Sen, 1993).

c. 사회적 웰빙: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도(Keyes, 1998).

 디지털 정보격차는 정보, 자원,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inson et al. 2015; 

Helsper & Reisdorf, 2017)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악화시켜 접근성이나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개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

킬 수 있다.

1) 장애인 집단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농촌 또는 외딴 지역 거주자와 같은 정보 소외계

층은 디지털 정보격차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특히 취약하다. 

(Gilbert et al. 2018) 이러한 그룹은 디지털 포용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에 직

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행복지수를 낮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Helsper & Reisdorf, 2017)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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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검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Hampton & Wellman, 2003; Helsper, 2012)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 지원,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웰빙과 삶의 만족도가 향

상될 수 있다. (Helliwell & Putnam, 2004)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정보 격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웰

빙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게 해준다. (Helsper & Reisdorf, 2013) 

 문헌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는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디지털정보 격차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한다. (Helsper, 2012; Hampton & Wellman, 2003) 예를 들

어, 사회적 자본이 높고 디지털 태도가 긍정적인 개인은 디지털 자원에 접근

하고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며 디지털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디지털정보 격차의 영향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이 낮고 디지털 태도가 부정적인 개인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디지털 기술사용을 꺼려 기존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

키고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정보 격차의 부정적인 결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삶의 만족도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2-9>와 같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민석(2023), 이미아(2022) 등의 연구가 있다.

<표 2-9> 장애인 삶의 만족도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김민석(2023)

l  디지털정보접근이 디지털역량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디
지털정보접근과 디지털역량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PC 보
유가 69.1% 스마트폰 보유가 30.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이미아(2022)
l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사용 패턴 및 디지털 기술을 분석한 결과 연

령, 교육 수준, 장애 유형 및 기술사용 빈도가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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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층 집단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

의 <표2-10>과 같다.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봉

섭(2022), 최아름(2020), 김수경(2020), 오설미(2021), 임정훈(2020), 최순화

(2022) 등의 연구가 있다.

<표 2-10> 고령층 삶의 만족도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김봉섭(2022)
l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자

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 자본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최아름(2020)

l 중장년층의 디지털정보 역량 향상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용 등 디지털 포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이 중요함을 제시하
고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가 중장년층의 디지털정보 이용 
및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김수경(2020)
l 모바일 장치 기능이 모바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고, 

이는 다시 이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오설미(2021)
l 노인의 디지털정보 수준이 신기술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며, 이 효과는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사용성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

엄사랑(2020)
l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임정훈(2020) 

l 성별, 학력, 가구 유형, 월수입, 연령대가 베이비붐 세대와 노년층의 디
지털 정보격차에 영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노년층과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연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최순화(2022)

l 노인 여성의 디지털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에 고양된 영향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지
식이나 기술 부족과 같은 기술사용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지
원을 제공함

 

 김봉섭(2022:117)은  노인 개인의 성취 자본(즉, 교육, 직업 및 소득)과 그

들의 디지털 자본(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 사이의 관계

를 탐구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달성 자본이 더 큰 디지털 자본 및 디지털 

장치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 41 -

 최아름(2020:17)은 지식정보사회가 중·장년층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

향을 나타내는지 탐구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건강 상태와 같은 요인

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혜택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

게 나타났다.

 김수경(2020:31)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모바일 장치 기능, 모바일 사회 참

여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 장치 기능이 모바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고, 이는 다시 이 연령대의 삶의 만족

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인들이 모바일 장치 기술을 향상

하고 모바일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오설미(2021:158)은 디지털정보의 수준이 노인의 신기술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활용성과를 매개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활용성과가 높아지며, 

이는 다시 노인의 신기술 사용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사랑(2020:49)은 정보 능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정보 능력, 정보활동, 디지털 기기 성능,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

한 경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

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훈(2020:481)은 베이비붐 세대와 1946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의 두 그

룹에 초점을 맞추고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및 건강 상태가 모두 노인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에 이

바지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1946년 이

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았지만, 디지털 격차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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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는 요인은 비슷했다. 두 그룹 모두 교육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

이었고 소득과 건강 상태가 그 뒤를 이었다.

 최순화(2022:81)는 디지털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과 노인 여성의 삶

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디지털정보 활용과 인터넷 서비스 이

용이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고양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고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고양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도 

노인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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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 시사점

위 실증연구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디지털정보 격차 실증분석의 대표적인 

연구 경향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구성요소를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

의 3가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가 삶을 만족도 

또는 이용자의 이용 동기, 콘텐츠 활용, 만족도, 참여 의지,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지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디지털정보 격차 관련 실증적인 연구 경향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디

지털정보 격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분석에 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추세

는 다른 요인과 이러한 디지털정보 격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상호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체로 디지털

정보 격차는 사회적 지지 또는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긍정

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호교류나 행동이나 인식을 확인하고 있다. 

            

             <표 2-11> 장애인 집단 디지털 정보격차 실증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방법 연구 결과

분석체계 표본 접근 역량 활용
김민석 2023 1069 독립 0.691 - -

서유경 2023 183 독립 - 0.34 -

장혜림 2015 365 독립 - 0.238 -

연은모 2019 1639 독립 0.37 0.541 -

이향수 2020 독립 0.101 - -

임예직 2021 2071 독립 - 0.385 -

노승현 2022 1232 독립 - - -

김아영 2022 1713 독립 0.294 - -

황주희 2019 2200 독립 - - 0.497

유나리 2020 85 독립 - - 0.213

백세현 2021 1402 독립 0.009 - -

이채식 2022 1737 독립 - - -0.148

문영임 2021 2200 독립 0.353 - -

김대명 2022 2200 독립 - 0.293 0.233

장창기 2020 709 독립 - 0.562

임예직 2022 2200 독립 - - 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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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실증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방법 연구 결과

분석모형 표본집단 접근 역량 활용

강수현 2023 독립 - - 0.093

박세훈 2023 독립 - - 0.132

정유빈 2022 독립 953 - -0.092 -

황현정 2017 종속 993 0.01 -0.07 -

황영호 2016 독립 2700 - 0.301 -

신승윤 2019 독립 2299 - 0.099 0.107

김명일 2020 독립 1494 - - 0.085

김봉섭 2020 독립 1088 - - 0.161

고정현 2021 독립 1088 0.94 0.417 0.5

남희경 2022 독립 10097 - - 0.275

김봉섭 2022 독립 653 0.263 - 0.263

최아름 2020 독립 - - 0.11

오설미 2021 독립 607 0.396 - -

김미혜 2021 독립 1660 - - 0.303

이주형 2022 독립 2300 - - 0.057

김판수 2014 독립 374 - - 0.18

김수경 2019 독립 1491 0.226  - 0.241

윤희정 2020 독립 1662 - - 0.253

김수경 2020 종속 1664 0.021 - 0.094

김태용 2022 독립 2300 0.144 - -

이향수 2019 독립 153 - - 0.0068

엄사랑 2020 독립 1665 - 0.69 0.279

김유나 2021 종속 1703 - 0.37 -

이서현 2021 독립 9920 - - 0.151

최순화 2022 독립 1160 - - 0.105

이홍재 2020 독립 615 - 0.261 0.384

고정현 2020 독립 - - 0.411

엄사랑 2021 독립 1488 - - 0.144

최순화 2022 독립 615 - - 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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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장애인과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연구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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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

지털 활용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에 나타내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보 소외계층들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

보 소외계층, 소득, 가구 거주형태, 학력, 연령의 5가지 요소에 따른 디지털정

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및 분석의 틀을 아래와 같이 설

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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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디지털정보 격차에 관하여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1>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가설

구  분 가            설

1 디지털정보 격차는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디지털접근은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1-2 디지털역량은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1-3 디지털활용은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에 관계에 관련된 연구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2>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 가설

구  분 가            설

2
디지털정보 격차는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1 디지털접근은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2-2 디지털역량은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2-3 디지털활용은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가설을 다음

과 같은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3>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가설

구  분 가            설

3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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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방법

 첫째, 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하였다.

 둘째,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정보 소외계층의 소득, 거주형태, 연령,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 사회

적 자본 간의 두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

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

지털 활용을 독립변수로 정보 소외계층, 소득, 거주형태, 학력, 연령 등 명목

척도인 변수를 더미 변수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

성하는 하위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에 나타내는 영향

력을 파악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다섯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여섯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 1%에서 검증하였으며, 통

계처리는 SPSSWIN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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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4.1 측정수단의 신뢰성 검증

 <표 4-1> 측정수단의 신뢰성 검증결과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의 내적 일관성 검

증을 위해 신뢰도도 분석을 하였다. 주로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선출하여 신

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

다. 디지털정보 격차 하위요인 및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각각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선출한 결과,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

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응답자의 특성 

(1) 정보 소외계층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일반 국민이 7,000명으로 전체 13,800명 중 50.7%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그 사람 다음 순으로 고령층이 4,6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빈도분

석의 결과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변수 크로바하 알파

디지털격차 요인

디지털접근 .885

디지털역량 .921

디지털 활용 .903

사회적 자본 .881

삶의 만족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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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정보 소외계층의 빈도분석결과

(2) 소득

 전체 응답자의 경우 중간소득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저소득, 고소득이 

순이었다. 중간소득의 경우 6,316명으로 응답자 전체의 45.8%가 포함되어 있

다. <표 4-3>는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소득 군의 빈도분석결과

 

정보 소외계층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일반 국민 7,000 50.70 50.7 50.70

장애인 2,200 15.90 15.9 66.70

고령층 4,600 33.30 33.3 100.0

전체 13800 100 100 　

소득순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저소득 5,599 40.60 40.6 40.60

중간소득 6,316 45.80 45.8 86.3

고소득 1,885 13.7 13.70 100.0

전체 138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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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거주형태

 가구 거주형태의 경우 아파트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13,800명 중 

7,78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6.4% 울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 순으로 단독주

택이 응답자의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표 4-4>은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 가구 거주형태의 빈도분석결과

(4) 최종학력

 학력의 경우 전체 응답자 13,800명 중 5,996명이 고졸(대학교중퇴 포함)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비율은 43.4%를 차

지하고 있었다. 빈도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4-5>에 정리하였다.

<표 4-5> 최종학력의 빈도분석결과 

최종학력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29 14.0 14.0 14.0

중졸 
(고등학교중퇴포함) 2,546 18.4 18.40 32.4

고졸 
(대학교중퇴 포함) 5,996 43.40 43.4 75.9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3,329 24.1 24.10 100.0

전체 13800 100 100 　

가구 거주형태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단독주택 3,735 27.10 27.10 27.10

아파트 7,784 56.4 56.4 83.5

연립/다세

대(빌라)
2,156 15.60 15.6 99.1

기타 125 0.9 0.90 100.0

전체 138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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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대

 모두 고른 분포를 전체 응답자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

율을 장년이 30.6%를 차지하고 있었다. 빈도분석결과를 <표 4-6>에 요약하

였다.

<표 4-6> 연령대의 빈도분석결과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중앙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투입된 

주요변수에 대한 수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수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회귀분석 전에 시행하였다.

<표 4-7> 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

연령대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아동·청소년 902 6.5 6.5 6.5

청년 2,163 15.7 15.7 22.2

중년 2,456 17.8 17.8 40.0

장년 4,228 30.6 30.6 70.6

고령층 4,051 29.4 29.4 100.0

전체 13800 100 100 　

기술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디지털접근 13,800 1 2 1.49 0.232

디지털역량 13,800 1 4 2.41 0.930

디지털 활용 11,884 1 4 1.90 0.633

사회적 자본 13,800 1 4 2.76 0.516

삶의 만족 13,800 1 4 2.5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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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위한 이원배치 분산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삶

의 만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산분석을 통하

여 검정하였다. 

1)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정보 소외계층에 따라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

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 국민과 장애인 사이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일반 국민이 장애인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가 

사후 검정 결과 나타났다. 

 

<표 4-8>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p<.001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332.875 6 55.479 216.346 0.000

소득 70.068 3 23.356 91.078 0.000

정보 소외계층 
* 소득 37.333 18 2.074 8.088 0.000

오차 4921.035 1919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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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사후검정

2)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다음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시행하였다. 일반 국민과 장애인과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도 일반 국민이 장애인이나 고령층보다 높은 응답 값을 보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4-10>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 평균 차이

기술통계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I-J) 유의확률

일반 국민
장애인 .521* 0.000

고령층 .137*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521* 0.000

고령층 -.384* 0.000

고령층
일반 국민 -.137* 0.000

장애인 .384* 0.000

기술통계

사회적 자본

표본수 평균
(Average)

표준 편차
(S,D) 최소값 최대값

일반 국민 7,000 2.90 0.472 1 4

장애인 2,200 2.54 0.534 1 4

고령층 4,600 2.67 0.514 1 4

전체 13,800 2.76 0.51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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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 사후검정

3)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124.071, p<.001), 소득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300.878,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1%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313, p<.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2>과 같다. 

<표 4-12> 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삶의만족 평균 차이

기술통계

사회적 자본

평균 차이(I-J) 유의확률

일반 국민
장애인 .353* 0.000

고령층 .229*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353* 0.000

고령층 -.124* 0.000

고령층
일반 국민 -.229* 0.000

장애인 .124* 0.000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62.352 2 31.176 124.071 0.000

소득 151.207 2 75.603 300.878 0.000

계층*소득 3.330 4 0.833 3.313 0.010

3465.346 1379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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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고소득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고소득과 중간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3> 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사후검정

         

     <그림 4-1>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종속변수 정보소외계층 소득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국민

저소득 1681 2.47 0.502

중간소득 3967 2.71 0.502

고소득 1352 2.84 0.497

장애인

저소득 1494 2.06 0.560

중간소득 659 2.36 0.568

고소득 47 2.39 0.552

고령층

저소득 2424 2.44 0.470

중간소득 1690 2.63 0.470

고소득 486 2.77 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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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98.364, p<.001), 소득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417.501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1%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313, p<.0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4>과 같다. 

        <표 4-14> 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중간소득과 저소득의 차이가 중간소득과 저소득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고소득

과 중간소득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높은 차이를 보이었다.

<표 4-15> 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44.689 2 22.345 98.364 0.000

소득 189.682 2 94.841 417.501 0.000

계층*소득 4.239 4 1.060 4.665 0.001

3132.809 13791 0.227 　 　

종속변수 정보소외계층 소득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저소득 1681 2.65 0.535

중간소득 3967 2.94 0.422

고소득 1352 3.06 0.408

장애인

저소득 1494 2.45 0.548

중간소득 659 2.71 0.447

고소득 47 3.02 0.413

고령층

저소득 2424 2.54 0.538

중간소득 1690 2.77 0.453

고소득 486 2.9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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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표4-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선희(2023), 김수진

(2022), 최순화(2022), 김유나(2021), 김지현(2020), 김수경(2020) 등의 연구

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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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소득에 따른 선행연구 교차검증

연구자 연구 결과

권선희(2023)

l 가구 월평균 소득(t=2.831, p<.006), 디지털 활용능력 수준(t=2.711, 

p<.002), 그리고 일상생활(t=2.890, p<.004)과 경제 활동(t=2.240, 

p<.005)은 삶의 만족도와 positive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김수진(2022)

l 디지털역량(PC)(b=0.706, ρ<.001), 디지털역량(Mobile)(b=0.421, ρ

<.001), 디지털역량(PC+Mobile)(b=0.279, ρ<.001)로 모두 소득에 정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역량(PC)(b=0.030, ρ<.05), 디

지털역량(Mobile)(b=0.040, ρ<.05), 지털역량(PC+Mobile)(b=0.079, 

ρ<.05)는 디지털 효능감을 매개로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역량은 소득에 직접적인 효과와 디지털 효능감

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최순화(2022)

l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t=-3.442, p<.001)과 소득(300-499만 

원: t=.896에서 500만 원: t=2.126, p<.05)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

는 것으로, 반면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김유나(2021)
l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가구소득,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 정보 활용

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김지현(2020)
l 소득에서는 모든 집단이 유사한 수준의 이용역량(F = 44.74, df = 7, 

1356, p = .000)으로 도출됨

김수경(2020)

l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일상생활 만족도가 디지

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경제 수준, 연령, 교육 수준이 디지털정보역량 수준

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김지정(2023)

l 저소득과 중간소득 간의 positive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고소득이 중간

소득과 저소득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임. 중간소득의 경우 고소득

과 저소득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속 득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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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584.860, p<.001), 가구 거주형태의 주 효과도 유효

하게 나타났다 (F=5.882,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가구 거주형태별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911, p<.0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7>과 같다. 

<표 4-17> 정보 소외계층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아파트 거주형태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아파트 거주형태가 단독주택이나 연

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310.461 2 155.231 584.860 0.000

가구 거주형태 3.122 2 1.561 5.882 0.003

계층*가구 
거주형태 8.399 4 2.100 7.911 0.000

3627.162 13666 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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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8> 정보 소외계층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사후검정

 

 

<그림 4-3>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종속변수
정보소외 

계층
가구거주 

형태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단독주택 1788 2.63 0.490

아파트 4020 2.70 0.516

연립/다세대 
(빌라) 1123 2.67 0.552

장애인

단독주택 521 2.18 0.548

아파트 1256 2.13 0.587

연립/다세대 
(빌라) 411 2.25 0.580

고령층

단독주택 1426 2.50 0.443

아파트 2508 2.57 0.495

연립/다세대 
(빌라) 622 2.5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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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433.819, p<.001), 가구 거주형태의 주 효과도 유효

하게 나타났다 (F=24.837,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가구 거주형태

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347, 

p<.250).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9>와 같다. 

        <표 4-19>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

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연립 거주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정보 소외계

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아파트 거주형태가 단독주택이

나 연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213.212 2 106.606 433.819 0.000

가구 거주형태 12.207 2 6.103 24.837 0.000

계층*가구 
거주형태 1.324 4 0.331 1.347 0.250

3358.256 1366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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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정보 소외계층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그림 4-4>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별 사회적 자본의 교차검증 

종속변수
정보소외 

계층
가구거주 형태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일반 국민

단독주택 1788 2.84 0.488

아파트 4020 2.91 0.465

연립/다세대 
(빌라) 1123 2.93 0.462

장애인

단독주택 521 2.47 0.530

아파트 1256 2.57 0.542

연립/다세대 
(빌라) 411 2.55 0.509

고령층

단독주택 1426 2.63 0.531

아파트 2508 2.68 0.503

연립/다세대 
(빌라) 622 2.7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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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표 4-2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태용(2022), 김미

혜(2021), 김지현(2020), 임정훈(2020), 김지현(2020)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그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가구 거주형태 선행연구 교차검증

연구자 연구 결과

김태용(2022)

l 중고령자 가구 유형(b=0.083, p>0.001)이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중고령자 가구 유형이 
종속변수인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디지털 
정보화 수준(b=0.209, p>0.000)은 종속변수인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중고령자 가구 유형과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 사이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됨.

김미혜(2021)

l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서 연령 중 70대 이상, 성별,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졸 이상, 2·3세대 가구 중 고령자였으면 
디지털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서 최종학력 대졸 이상, 최종학력 고졸,  2·3세대 가구 
중고령자 그리고 디지털역량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은 
디지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사이의 
관계에서 디지털역량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함.

김지현(2020)

l 가족 구성에 따른 이용역량의 차이에서 1인 가구, 1세대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균에 못 나타내는 수준의 이용역량을 보여주었고, 
조부모와 부부, 자녀들이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용역량을, 2세대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섯 집단 중 가장 높은 이용역량을 지닌 것(F = 26.34, 
df = 4, 1359, p = .000)으로 나타남

임정훈(2020)

l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성별(B=-4.99, p<.001), 학력(B=4.45. 
p<.001), 이용 동기(B=3.31, p<.01), 이용태도(B=7.96, p<.001), 
지능정보사회 인식(B=6.09, p<.001), 삶의 만족도(B=3.02, p<.05)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세대의 경우 가구 형태(B=-6.58, p<.01), 이용태도(B=11.85, 
p<.001), 지능정보사회 인식(B=9.81, p<.001), 삶의 만족도(B=6.97, 
p<.01)가 디지털 정보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김지정(2023)
l 단독주택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 순으로 다세

대/연립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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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65.283, p<.001), 학력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150.632,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학력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3.611, p<.0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

면 <표 4-22>과 같다. 

     <표 4-22> 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

과, 일반 국민의 경우 대졸의 삶의 만족 돈이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

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대졸이 고졸이나 중졸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265.283 2 132.642 523.987 0.000

학력 150.632 3 50.211 198.352 0.000

계층*학력 13.611 6 2.268 8.961 0.000

3490.282 13788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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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3> 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그림 4-5> 정보소외계층과 학력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종속변수
정보소외

계층
학력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초등졸 이하 N 2.51 0.521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750 2.58 0.517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924 2.65 0.507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737 2.80 0.499

장애인

초등졸 이하 2589 1.92 0.523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303 2.06 0.567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542 2.20 0.564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1109 2.48 0.557

고령층

초등졸 이하 246 2.33 0.463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876 2.49 0.466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1080 2.61 0.475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150 2.7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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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81.219 p<.001), 학력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373.024,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학력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6.737, p<.0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

면 <표 4-24>와 같다. 

      <표 4-24> 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

과, 일반 국민의 경우 대졸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대졸이 고졸이나 중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 계층 125.396 2 62.698 281.219 0.000

학력 249.497 3 83.166 373.024 0.000

계층*학력 9.012 6 1.502 6.737 0.000

3074.035 1378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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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5> 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그림 4-6> 정보소외계층과 학력별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

종속변수 정보소외계층 학력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일반 국민

초등졸 이하 750 2.63 0.578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924 2.73 0.531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2737 2.88 0.438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589 3.05 0.385

장애인

초등졸 이하 303 2.20 0.580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542 2.44 0.512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1109 2.62 0.488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46 2.85 0.451

고령층

초등졸 이하 876 2.40 0.546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1080 2.57 0.529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2150 2.77 0.455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494 2.8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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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에 관한 같은 연구 결과는 <표 4-2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현(2021), 김미혜(2021), 김유나(2021), 김지현(2020), 김수경

(2020), 임정훈(2020)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그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별 선행연구 교차검증

연구자 연구 결과

고정현(2021)

l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학력(회귀계수=.121, p<.001), 연령(회귀계수
=-.012, p<.001)과  정보이용 역량(회귀계수=.006, p<.001)과 이용
동기･효능감(회귀계수=.101, p<.001)은 정보의 질적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학력, 디지털 이용동기･효능감, 연
령의 순서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됨. 디지털 조력자 변수를 추
가한 모델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학력과 연령 그리고 정보이용 
역량과 이용 동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김미혜(2021)

l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서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졸 이상, 성
별, 연령 중 70대 이상,  2·3세대 가구 중 고령자였으면 디지털역
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
력 대졸 이상, 2·3세대 가구 중고령자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김유나(2021)
l 인구 사회적 특성 중 교육 수준, 성별, 연령, 가구소득이 정보역량

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김지현(2020)

l 여성보다는 남성(F = 78.31, df = 1, 1362, p = .000)이, 연령이 
낮을 수록(F = 68.61, df = 4, 1359, p = .000), 학력이 높을수록
(F = 125.07, df = 4, 1359, p = .000), 직업이 있는 집단(F = 
75.89, df = 1, 1362, p = .000)일수록, 거주 지역의 경우 시에 거
주하는 사람(F = 27.03, df = 1, 1362, p = 000)일수록 스마트폰 
이용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김수경(2020) 

l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일상생활 만족도가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교육 수준, 연령, 경제 수준이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임정훈(2020)

l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성별(B=-4.99, p<.001), 학력(B=4.45. 
p<.001), 이용 동기(B=3.31, p<.01), 이용태도(B=7.96, p<.001), 
지능정보사회 인식(B=6.09, p<.001), 삶의 만족도(B=3.02, 
p<.05)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김지정(2023)
l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가 대졸 이상의 경우 나타났고 전문대졸 

집단과 대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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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358.784 p<.001), 연령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70.372,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연령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243, p<.286).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

면 <표 4-27>과 같다. 

     <표 4-27>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장

애인의 경우는 장년이 고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소외 계층 185.709 2 92.855 358.784 0.000

연령 72.851 4 18.213 70.372 0.000

계층*연령 1.609 5 0.322 1.243 0.286

3568.386 1378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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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정보 소외계층과 나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그림 4-7>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종속변수 정보소외계층 연령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아동·청소
년 883 2.76 0.525

청년 1985 2.79 0.526

중년 1832 2.69 0.503

장년 1110 2.59 0.475

고령층 1190 2.49 0.489

장애인

아동·청소
년 19 2.17 0.626

청년 178 2.34 0.608

중년 624 2.26 0.591

장년 898 2.14 0.567

고령층 481 1.99 0.523

고령층
장년 2220 2.59 0.475

고령층 2380 2.49 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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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89.144 p<.001), 연령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171.666,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903, p<.001).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표 

4-29>에 정리하였다. 

<표 4-29>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 평균 차이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청년의 사회적 자본가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

애인의 경우는 장년이 고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 계층 39.881 2 19.941 89.144 0.000

연령 153.600 4 38.400 171.666 0.000

계층*연령 5.484 5 1.097 4.903 0.000

3084.252 1378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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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정보 소외계층과 나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그림 4-8>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별 사회적자본 교차검증

종속변수 정보 소외계층 연령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자본

일반 국민

아동·청소
년 883 3.01 0.432

청년 1985 3.07 0.380

중년 1832 2.94 0.407

장년 1110 2.78 0.462

고령층 1190 2.55 0.535

장애인

아동·청소
년 19 2.92 0.534

청년 178 2.77 0.538

중년 624 2.63 0.516

장년 898 2.51 0.508

고령층 481 2.39 0.550

고령층
장년 2220 2.78 0.462

고령층 2380 2.5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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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관한 같은 연구 결과는 <표 4-3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성희(2023), 고정현(2021), 김미혜(2021), 김유나(2021), 김지현

(2020), 김수경(2020),임정훈(2020)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그것으로 나타났

다.

<표 4-31>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선행연구 교차검증

연구자 연구 결과

권선희(2023)

l 고령층을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한 결과 일상생활, 사회 참여, 경제 
활동 측면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의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고양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나이(, 성별은 디지털 
활용능력에 부적인 관계를, 가구 월평균 소득,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은 
정적인 관계를 보임. 사회 참여는 유의한 영향 없음.

고정현(2021)

l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학력과 연령, 정보이용 역량과 이용 동기･효능
감은 정보의 질적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정
보이용 역량은 정보의 질적 이용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연
령, 디지털 이용 동기･효능감, 학력의 순서로 영향력이 확인됨. 디지털 
조력자 변수를 추가한 모델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학력과 연령 그
리고 정보이용 역량과 이용 동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김미혜(2021)
l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서 연령 중 70대 이상, 성별,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졸 이상, 2·3세대 가구 중 고령자였으면 디지털역량에 유의
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김유나(2021)
l 인구 사회적 특성 중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가구소득이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김지현(2020)

l 여성보다는 남성(F = 78.31, df = 1, 1362, p = .000)이, 연령이 낮을 
수록(F = 68.61, df = 4, 1359, p = .000), 학력이 높을수록(F = 
125.07, df = 4, 1359, p = .000), 직업이 있는 집단(F = 75.89, df = 
1, 1362, p = .000)일수록, 거주 지역의 경우 시에 거주하는 사람(F = 
27.03, df = 1, 1362, p = 000)일수록 스마트폰 이용역량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됨. 

김수경(2020) 
l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연령(p<.001,b=.158), 경제수준(b=.097, p<.01), 

교육 수준(p<.001, b=.190)이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임정훈(2020)
l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보다 전반적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 격차종합에서 집단 간 차이(t=23.9, p<.01)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남 

김지정(2023)
l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나 일원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연령과 삶의 만족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
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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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

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를 대상으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32>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관계

1)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관계

 <표 4-32>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 간

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에 백번 시행하

여 5번 미만의 오류가 발생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의 값이. 473으로써  47.3%만큼의 상관관계 

영향력이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간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변수가 정(+)적인 관계로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이 47.3%의 

영향을 받아 함께 증가를 나타내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정보 격차는 사회적 자본이나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

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여 이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디지털정보 격차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

디지털정보 
격차 1 　 　

사회적 자본 .471** 　 　

삶의 만족 .329** .473**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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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 간의 관계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들의 관련성을 통계적

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위의 결과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만족은 디지털정보 격차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

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 중 디지털역량(p<.01, 

r=.290)와 디지털 활용(p<.01, r=.334)에서는 의미 있는 통계적인 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인 디지털역

량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정적(+) 관계가, 디지털 활용이 높아지

면 정적(+)으로 삶의 만족도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4-33>로 정리하였다. *는 5%에서 유의하며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 간의 관계

  

상관관계

　 접근 역량 활용 디지털정
보 격차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

접근 1 　 　 　 　 　

역량 -.703** 1 　 　 　 　

활용 -.504** .643** 1 　 　 　

디지털
정보 
격차

-.580** .926** .876** 1 　 　

사회적 
자본 -.386** .475** .391** .471** 1 　

삶의 
만족 -.263** .290** .334** .329** .473**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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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들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역시 삶의 만족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접근(p<.05, r=-.386)와 디지털역량

(p<.01, r=.47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디

지털접근이 높아지면 사회적 자본은 떨어지는 부적(-) 관계를, 디지털역량이 

높아지면 사회적 자본 역시 정적(+)으로 높아지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디지털정보 격차 전체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 하위 변수 간에는 

유일하게 사회적 자본이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r=. 471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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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디지털정보 격차 교차검증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

본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3가지의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인구 통계적 변수인 정보 소외계층, 소득, 가구 거주형태, 연령, 학

력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34>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모형
B b

t값 유의확률 
(p)B 표준화 

오차 베타(b)

삶의 
만족도

(상수) 2.164 0.06 　 36.039 0
접근 0.068 0.03 0.263 2.248 0.025
역량 -0.017 0.009 -0.29 -1.951 0.051
활용 0.245 0.01 0.334 25.113 0
장애인 -0.341 0.014 -0.228 -23.906 0
고령층 0.011 0.013 0.009 0.849 0.396
저소득 -0.126 0.012 -0.111 -10.784 0
고소득 0.084 0.013 0.056 6.393 0

단독주택 0.019 0.011 0.015 1.757 0.079

연립/다세대
(빌라) 0.002 0.013 0.001 0.14 0.889

기타 -0.118 0.048 -0.02 -2.467 0.014
초등학교 
졸업 이하 -0.126 0.023 -0.066 -5.492 0

중졸 
(고등학교중퇴포
함)

-0.084 0.018 -0.059 -4.533 0

고졸 
(대학교중퇴 
포함)

-0.051 0.013 -0.048 -4.09 0

아동·청소년 0.162 0.023 0.079 7.107 0

청년 0.003 0.017 0.002 0.208 0.835
중년 -0.005 0.015 -0.004 -0.329 0.742

고령층 0.075 0.013 0.059 5.592 0

a. 종속변수: 삶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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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구성 개념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정보 소외계층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

족도에 대한 통계적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로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

위 개념인 3개의 변수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소외계층, 

소득, 가구 거주형태, 학력, 나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에 대

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접근과 디지털 활용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종

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미치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역량과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분석결과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면 할

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론적으로는 다양성이 증가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론적 설명과는 정반대의 결과

가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발생하였다. 다양하게 이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나 동료들의 지

원이 없을 때는 능력 발휘의 기회는 오히려 과중한 부담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 회귀분석에 일반국민을 기준변수로 장애인과 고령층을 가변

수화하여 사용한 결과 장애인 집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

으나 고령층 집단은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 소외계층의 차이는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쳤다. 나이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에 미치고 있다. 기준변수는 본 연구모형에서 50세 이상 

집단이다. 다른 연령대의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는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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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4-35> 정 보  소 외 계 층에  따른 디지털정보 격차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 중 모든 변수에서 현재 정보 소외계층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 모두 두 집단 간 평균차인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

산분석 이후에 평균차에 대한 사후검정을 통해 어떤 집단이 더욱 높은 응답지를 

보였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산분석 사후분석결과는 <표 4-36>와 같다.

디지털정보 격차

　 제곱합 Degree of 
Freedom 평균제곱 F값 유의확률 

(P)

디지털접
근 

집단-간 81.905 2 40.953 855.867 0.000

집단-내 660.175 13797 0.048 　 　

전체 742.080 13799 　 　 　

디지털역
량

집단-간 1796.011 2 898.006 1221.830 0.000

집단-내 10140.34
9 13797 0.735 　 　

전체 11936.36
0 13799 　 　 　

디지털 
활용

집단-간 365.374 2 182.687 493.888 0.000

집단-내 4394.734 11881 0.370 　 　

전체 4760.108 1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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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6>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디지털정보 격차의 차이 사후검정

분산분석 모형 적합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접근은 일반 국민과 

장애인, 고령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

지털역량의 경우 장애인과 고령층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장애인의 

디지털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활용의 경우 일반 국민과 장애인, 고령층 간의 유의미한 차이 존재

하며 고령층과 장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비교

종속변수 평균 차이(I-J) 유의확률

디지털접근

일반 국민
장애인 -.151* 0.000

고령층 -.155*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151* 0.000

고령층 -0.004 0.792

고령층
일반 국민 .155* 0.000

장애인 0.004 0.792

디지털역량

일반 국민
장애인 .560* 0.000

고령층 .778*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560* 0.000

고령층 .217* 0.000

고령층
일반 국민 -.778* 0.000

장애인 -.217* 0.000

디지털 활용

일반 국민
장애인 .236* 0.000

고령층 .390*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236* 0.000

고령층 .154* 0.000

고령층
일반 국민 -.390* 0.000

장애인 -.154* 0.000

*. 평균차인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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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의 회귀분석 결과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 하위 변수들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의 3가지 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 간의 관련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역량과 디지털접근, 디지털 활용은 사회적 자본에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역량은 삶의 만

족과 달리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

적 자본에도 디지털역량의 해석은 삶의 만족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한다. 

 디지털접근과 디지털 활용은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과업이 중요할수록 과업을 수행할 때 재량이 많이 주어질

수록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은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소

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 소외계층

의 차이도 사회적 자본에 장애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고령층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학력의 차이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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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7>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모형
B b

t값 유의확률
(p)B 베타

사회적 
자본

(상수) 2.178 　 42.332 0.000

접근 0.076 0.13 2.971 0.003

역량 0.116 0.33 15.675 0.000

활용 0.144 0.243 17.219 0.000

장애인 -0.163 -0.125 -13.347 0.000

고령층 -0.002 -0.002 -0.201 0.841

저소득 -0.047 -0.048 -4.729 0.000

고소득 0.060 0.046 5.330 0.000

단독주택 0.033 0.030 3.575 0.000

연립/다세대
(빌라) 0.003 0.002 0.256 0.798

기타 -0.024 -0.005 -0.587 0.557

초등학교 졸업 
이하 -0.128 -0.077 -6.510 0.000

중졸 
(고등학교중퇴
포함)

-0.068 -0.055 -4.321 0.000

고졸 
(대학교중퇴 

포함)
-0.033 -0.035 -3.048 0.002

아동·청소년 0.171 0.095 8.717 0.000

청년 0.044 0.036 3.046 0.002

중년 0.012 0.010 0.925 0.355

고령층 0.009 0.008 0.819 0.413

a. 종속변수: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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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

족과 사회적 자본 간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들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한 후 통제한 상태에서 두 변수만을 이용하여 partial correl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편 상관분석 결과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

본은 높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r=0,473)를 보였다. 삶의 만족이 

증가하면 사회적 자본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rtial correlation 

분석결과는 <표 4-38>과 같다. 

  <표 4-38>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편 상관관계 분석

**  상관관계의 유의수준 p<.01

상관관계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

Pearson 상관 1 .473**

유의확률 (양측) 　 0.000

N 13800 13800

삶의 만족

Pearson 상관 .473** 1

유의확률 (양측) 0.000 　

N 13800 13800

** 상관관계가 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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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설검증 결과에 관한 논의

1)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관계에 대한 논의

       <그림 4-9>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교차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에 관하여 설정

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그림 4-9>와 같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 해당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 

 검증결과 디지털접근은 회귀계수가 0.263으로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디지털 활용은 회귀계수가 0.29로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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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 

변수는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다. 디지털역량과 디지털접근과 

디지털 활용 모두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활용이 모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 결과

2)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에 관하여 설

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4-10>과 같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정보 격

차와 사회적 자본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과 디지털역

량, 디지털 활용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 해당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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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디지털접근은 회귀계수 0.13으로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디지털역량은 회귀계수 0.33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었고, 디지털 활용은 회귀계수 0.243으로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 

중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활용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사회적 자본도 함께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난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는 디지털역량과 디지털접근, 디지털 활용이

다. 디지털역량은 사회적 자본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있었으며, 디

지털접근과 디지털 활용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고 모두 사회적 자본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하여 

설정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그림 4-1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삶의 만족과 사

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 해당 귀무가설을 채택하였

으며,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은 사회적 자본에 표준화 계수 b=0.715우 

독립변수 투입에 따라 종속변수가 71.5%만큼 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이 상승할수록 사회적 자

본도 함께 상승함을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 증가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

이다. 두 연구자 모두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이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관계에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증되

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정보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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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제고는 

곧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정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며, 삶의 만족 증가 

역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11>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교차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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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가 삶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의 사회적 자본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것이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디지털정보 격차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적으

로 받아들여졌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 디지

털역량, 디지털 활용 모두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접근

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가설 2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 가설 1

과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접근은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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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3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채택되었다. 삶의 만족을 독립변수로 하여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에 영향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논리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가설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첫째,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정보 소

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이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

요인의 3차원이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요인 예측에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의 3차원 역시 사회적 자본요인에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이 삶의 만족에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정

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정보 소

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모든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제고를 위해 고

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암시되었다.

5.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과 삶의 만족 요인 및 사회적 

자본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위한 시발점을 제시

하고 있으며, 연구자 또는 실무자들에게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

에 대한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실증적 측면의 영향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만족도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 소외계층은 정보이용자들의 콘텐츠 및 기타 문화에 대한 반응을 더 명

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활용에 관련된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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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이해함으로써 관리자들은 이용자들의 해석 능력을 증진하게 시킬 수 

있는 정보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

보 소외계층 이용자들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의 어떤 차원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효과를 높이기 위

한 전반적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 전략을 세우기 위한 가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삶의 만족 요인과 사회적 자본요인의 상호 비교에서는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 자본요인보다 삶의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나타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 자본요인

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디지털 활용 때문에 고객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 요인에 가장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능력의 제고는 곧 그들

의 삶의 만족 수준과 사회적 자본 수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에서는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

가 사회적 자본요인을 통한 삶의 만족 요인이 삶의 만족에 대한 직접 효과보

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환경에

서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은 삶의 만족 요인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요인과 같은 간접효과와 더불어 전체 정보 소외

계층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사이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나 삶의 

만족 요인 중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의 성공은 다른 부분에 대

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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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ree main research questions. Firs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digital access, digital capability, digital 

utilization) will affect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digital information gap 

(digital access, digital capability, digital utilization) will affect social 

capital. Third, there will b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We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Research Hypothesis 1, "The digital information divide will affec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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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is partially accepted. The sub-variables of digital information 

divide, digital access, digital competence, and digital utilization, were all 

analyzed to show positive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It was analyzed that digital utilization, digital competence, 

and digital acc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Hypothesis 2, which states that the digital information divide will 

affect social capital, is partially accepted, as is hypothesis 1.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igital literacy, digital competence, and 

digital acc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social 

capital.

   Hypothesis 3,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will be positively 

related," is accepted. The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was conducted 

using the digital information gap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hypotheses of this study 

generally support the main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actor based on digital utiliz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underprivileged; second, 

the three dimension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actor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diction of the life satisfaction factor of the 

underprivileged; and third, the three dimension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actor also have a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on the social capital 

factor. This study found tha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actors of the 

underprivilege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factors. The 

analysis also suggests tha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of the 

underprivileged based on digital uti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mprovement of life satisfaction of all underprivi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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